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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 경제지표 부진에도 숏커버, 당국의 개입으로 상승반전 마감

■ 전일 달러-원 환율은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숏커버와 당국 개입 영향으로 상승반전 마감했다.     

■ 전일 달러화는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글로벌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다. 장 초반 수출업체의 이월 네고물량까지 겹치

며 달러화는 1,098원 선까지 레벨을 낮췄지만, 당국 스무딩으로 추정되는 달러 수요가 유입되며 지지됐다. 후반들어 은행권의 차

익실현성 숏커버로 낙폭을 축소한 달러화는 당국으로 추정되는 달러 수요까지 유입되면서 상승 반전했다. 이에 달러화는 전일 대

비 0.4원 상승한 1,101.6원에 거래를 마쳤다.     

 

■ 코스피는 간밤 뉴욕증시가 제조업과 고용지표 부진 소식에 하락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6.74포인트 하

락한 1,957.21로 마감했다.

?

전일 달러 변동
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

1099.60 1101.80 1098.00 1101.60 1099.70

전일 엔화 변동
시가 고가 저가 종가

1131.47 1134.72 1118.97 1124.79

글로벌 달러강세와 당국 경계심 보합으로 소폭반등 예상

■ 금일 달러-원 환율은 유럽중앙은행(ECB)의 마이너스(-)예금금리 가능성 언급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와 당국의 개입 경계심으

로 1,100원선에서 소폭 반등이 예상된다.     

■ 달러-엔 환율이 재차 98엔선 부근까지 상승하면서 외환당국의 스무딩오퍼레이션(미세조정)에 대한 경계심도 강화될 것으로 보

인다. 금일 미국의 4월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역외 차액결제선물환(NDF) 시장 참가자들의 포지션 플레이도 조심스러

울 수 있다. 지난밤 뉴욕 증시는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미국의 주간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5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

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다. 이에 따른 글로벌 달러강세의 영향은 환율 하락을 부추길 수 있으나 최근 지속되는 당국

의 매수 개입에 대한 경계심으로, 이날 달러화는 1,100원선 부근에서 거래를 시작한 이후 소폭 반등하는 흐름이 예상된다.     

 

■ 뉴욕증시는 미국 고용지표 개선, 유럽중앙은행(ECB)의 기준금리 인하 및 단기유동성 공급정책(MRO) 1년 연장 등으로 상승했

다.

금일 달러�원

예상 범위
1096.00 ~ 1105.00 원

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:  -870.56억원

■뉴욕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전일서울외환시장현물환대비 0 55원하락

전일동향

금일 전망



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 :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.55원하락

■ 美 다우지수  :   14831.58, +130.63p(+0.89%)

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 :   79.115 억달러

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:   +6727 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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